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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밤중에 한덕수를 입당시켜 번개같이 후보 등록을 시키는 쿠데타 

촌극을 벌이더니 급기야 시대착오적 인물 ‘도로 김문수’를 다시 끌어올렸습니

다. 어떤 코미디극도 이를 따라 잡지는 못 할 수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 지켜야 하는 의무 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높은 국민의

힘은 몇 달전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모아 “망언집”을 찍어내기도 했는데 국민

들께선 “망언집이 아니고 명언집 아니냐”는 반응으로 머쓱해지기도 하였습니

다.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책자는 참으로 읽기도 민망한 망언과 망언이 이어지는 

‘진짜 망언집’입니다.  

일부 발언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공개 강연에서 걸그룹 소녀시대를 가리켜 “쭉쭉빵빵”이라는 성

적 비유를 사용하고, “춘향전이 뭡니까? 변 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여성 비하적인 저렴한 성적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는 한국 국적이 일본이었다”거나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

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인물”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의

심케 만드는 망언을 서슴지 않게 이어가며, 스스로 대권후보는 물론 정치인으로

서의 자격마저 의심케 하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여과 없이 드

러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김문수 후보의 여성비하, 약자조롱, 역사왜곡, 노골적인 차별발

언, 그리고 막말로 점철된 갑질행태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스스로 김문수 후보의 “실언”을 이유로 대선후보 자격을 취

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었습니다. 스스로 “이 사람은 대선후보가 

안된다”며, 치명적 결격 사유를 인정해 놓고, 도대체 무슨 낯으로 다시 그를 국

민들 앞에 대통령 후보로 세운 것입니까?

여성비하·역사왜곡 등 진짜 망언의 달인 김문수 

- 국민의힘, “실언 결격”소송해놓고, 국민 앞에 “대선후보”내세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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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라도 이런 인격의 소유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상식과 가치, 

그리고 국제적 위상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진짜 망언집을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김문수에게 대한민국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까?

국민여러분의 현명한 판단만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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